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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응용기상 분과 [P-206]

AI 기반 도시 도로 CO2 농도 시·공간 변동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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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은 전 세계 CO2 배출의 주요 원인이며, 특히 도시 지역 도로 교통에서의 배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통계 기반의 배출 인벤토리가 활용되고 있지만, 이는 총배출량 산정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실제 도로의 CO2 농
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농도는 단순한 배출량이 아닌, 차량에서 배출된 이후 주변 토지피복과 기상 조건, 대기 혼합 과정 등과 상호
작용하여 결정된다. 실제 농도가 기후와 대기 환경 변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도로상 CO2 농도의 시·공간적 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하
는 것은 기존 인벤토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도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과 시흥 지역에서 수행한 이동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량·속도 등 교통 변수뿐만 아니라 기상 조건, 도로 유형, 토지피복과 같은 
공간 환경 정보를 통합한 AI 기반 도로 CO2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다. 모델 성능의 경우, 공간 환경 변수를 포함한 모델의 예측력이 향상
되어(r2 = 0.90), 단순히 교통 변수만 활용한 모델보다(r2 = 0.8)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모델을 통해 산출된 도시 도로 CO2의 시·공
간 분포를 분석한 결과, 교통·산업 지역 도로에서 가장 높은 CO2 농도가 관측되었으며, 반대로 식생이 우세한 도로에서는 여름철에 뚜
렷한 CO2 저감 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두 도시 모두 주거 지역에서 겨울철 일관된 고농도 현상이 나타나 계절적 변동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로 환경과 토지피복이 도로상 CO2 시·공간적 변동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며, 고해상도 이동 관
측과 AI 모델링의 결합이 도시 도로 CO2 배출 평가를 고도화하고 맞춤형 저감 전략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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